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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13.(목) 09:00 배포 2023. 4. 13.(목) 09:00

김연경(배구), 김나라(체조), 
홍정호(핸드볼) 선수, 도핑방지 나선다

 - 4. 14. ‘2023 목포 전국체전’과 연계 ‘2023 세계도핑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 “약한 국민없는 강한 대한민국” 도핑근절을 향한 약속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이영희)와 

함께 4월 14일(금) 오후 2시, 전남 남악스카이컨벤션에서 ‘약한 국민없는 

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3 세계도핑방지의 날(Play True Day)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2023 목포 전국체전(10. 13.~19.)’과 연계

하여 공정한 대회 개최와 생활 속 스포츠 가치 확산을 홍보한다.

  박보균 장관은 “스포츠 분야에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인 ‘자유’와 

‘연대’가 녹아들고 있다. 도핑방지 활동은 자유로운 경쟁과 스포츠를 통한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도 도핑방지 활동을 통해 

선수들을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겠다.”

라고 밝혔다.

  ‘2013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교육 콘퍼런스’에서 처음 선언된 ‘세계

도핑방지의 날’은 2014년 이후 전 세계 스포츠계가 매년 4월 중 하루를 

지정해 깨끗한 스포츠 확산에 동참하는 날이다. 

  올해로 기념식에서는 국내 도핑 실태와 예방 교육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먼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선수 위원이자 전·현직 스포츠선수인 김나라(체조), 

김연경(배구), 홍정호(핸드볼) 씨가 도핑 예방 교육 개선을 주제로 도핑방지 

토크에 참여하고, 유소년 선수들과 소통하는 스포츠선수와의 대화 시간도 

진행한다. UCC 공모전 수상작 감상, 도핑방지 퍼포먼스 공연도 이어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핑방지 유공자 포상도 진행되는데 올해는 한국도핑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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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연 교수가 선정되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도핑방지 선도국 위상에 걸맞은 깨끗한 스포츠 환경 확산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한국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에 6회 진출(’99~’05년, ’14~’25년)한 

도핑방지 선도국이다. 특히, 작년 5월에는 6년마다 개최되는 도핑방지 분야 

최대 행사인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를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 (역대 개최지) 스위스 로잔(’99년), 덴마크 코펜하겐(’03년), 스페인 마드리드(’07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13년), 폴란드 카토비체(’19년)

  올해부터는 신규 도핑검사 기법인 건조혈반검사(Dried Blood Spot)*를 

선제 도입하여 선수 친화적 시료 채취를 실현한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금지약물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6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2023 치료

목적사용면책(TUE) 심포지엄’을 인천에서 개최해 전 세계 의료관계자들과 

함께 연구 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 극소량의 혈액을 손끝이나 팔 위쪽에서 채취하여 셀룰로오스 카드(종이패드) 등에 흡수 

건조시키는 모세혈관 시료 채취로서, 기존 소변이나 혈액시료 채취보다 쉽고 빠르며 

선수가 편안함을 느끼는 채취 방법

붙임  ‘2023 세계도핑방지의 날 기념식’ 세부 시간표

담당 부서 체육협력관 책임자 과장 이정미 (044-203-3161)

국제체육과 담당자 사무관 안소영 (044-203-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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